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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본 연구는 아동의 기질특성이 신체발육에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설계되었다. Thomas와 

Chess에 의해 개발된 기질설문지의 한국 표준화 판을 이용하여 3세에서 7세 사이의 남녀 아동 395명의 기

질을 측정하였다. 동시에 각 아동의 신장과 체중을 측정한 후 한국 소아 신체 발육 표준치에 근거하여 신장 

및 체중 절대치를 백분율 값으로 전환하였다. 기질의 난이도 지수인 요인 A 점수 및 9가지 기질범주 점수와 

신장 및 체중 백분율 값 및 신장에 따른 체중 백분율 값 사이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족 평균 월 수입

액에 따라 7단계로 분류한 가정 경제력을 통제변수로 하여 경제력을 통제하였다. 그 결과 기질적으로 어려운 

아이일수록 동일 연령의 아동들에 비해 체중이 낮았으며, 동일한 신장을 갖는 아동들 중에서도 체중이 낮은 

쪽에 포함되었다. 이런 경향은 여자 아동들에서 두드러졌다. 이 결과는 기질특성이 심리적 발달뿐만 아니라 

신체 성장과도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심 단어：기질·신체발육.    

 

 

서     론 
 

1950년대 중반 이전에는 대부분의 정신질환을 병적

인 가족 내적 혹은 외적인 환경요인으로 설명하고자 하

는 경향이 강했다. 정상적인 성격특성이 형성되는 과정

까지 환경에 의한 영향의 결과라고 보았다. 그러나 출

생 직후에도 행동상의 개인차가 뚜렷하다는 점이나 임

상경험상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심리발달에 지대

한 영향을 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에 주목하여 

출생시부터 구별되는 한 인간의 체질적 차이가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Chess 

1990). 그 효시는 1956년에 시작된 Thomas와 Chess

의 뉴욕 종단연구(NewYork Longitudinal Study, NYLS)

였다(Thomas와 Chess 1977). 그들에 따르면 기질이

라는 것은 행동의 내용(content)이나 동기(motivation)

와 구별되는 행동의 양식(style)이며, 뇌의 타고난 특성

의 결과이지만 출생이전에 태아에 가해지는 환경도 영

향을 준다고 하였다(Goldsmith등 1987). 그들의 연구

결과 기질을 9가지 범주；1) 활동성(Activity level), 

2) 주기성(Rhythmicity), 3) 접근성/회피성(Approach/ 

Withdrawal), 4) 적응성(Adaptability), 5) 반응의 역

치(Threshold of Responsiveness), 6) 반응의 강도

(Intensity of Reaction), 7) 기분특질(Quality of Mood), 

8) 주의산만성(Distractibility), 9) 주의지속성(Attention 

Span and Persistence)으로 나눌 수 있었다. 또 그들

은 이 9가지 기질 범주의 조합(combination)을 통해 

아동을 크게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집단은 양

*이 논문은 1996년도 삼성서울병원 임상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 졌음. 
**삼성의료원 신경정신과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Samsung Medical Center,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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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용이형(Easy Type) 아동집단으로, 생물학적 기능이 

규칙적이고 새로운 것에 접근하려 하고, 변화에 잘 적

응하며, 기분이 유쾌한 아동들이다. 둘째 집단은 양육

곤란형(Difficult Type)아동들로, 생물학적 주기가 불

규칙적이고 새로운 것에 대해 회피적이며,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부정적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는 아동

들이다. 세째 집단은 완만형(Slow-To-Warm-Up 

Type)아동들로, 새로운 자극에 대해 회피적이거나 변

화에 대해 서서히 적응하고, 자극에 대한 반응이 약한 

아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후 기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 지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비판적 의견들이 대두되었지만(Buss와 

Plomin 1975；Rothbart 1981；Bates 등 1979) 

Rutter(1987)는 그 동안의 기질연구들을 종합하여 다

음의 세 가지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였다；

1) 아동 각각은 여러 면에서 서로 현저한 차이가 있으

며, 이 차이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 이런 차

이가 향후 발달이나 정신병적 위험도와 관련 있다는 점

에서 중요하다. 3) 아동의 기질적 특성으로 인해 타인

이 아동에 반응하는 방식에 차이를 가져온다. 여기서 

저자들이 주목하는 점은 Rutter의 세번째 결론이다. 이

에 대해서 이미 Thomas와 Chess(1977)는 아이가 

태어나면 기질특성이 인지기능, 감정 같은 다른 심리적 

속성과 상호작용을 하기 시작하며, 가족 내적 외적 환

경과도 상호작용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질 자

체보다도 아동의 기질과 환경사이의 적합도가 향후 행

동적응에 더욱 중요하다고 하였고 이를 개념화하였다. 

그들은 환경과 부모가 아동에게 기대하는 것과 아동의 

기질 특성이 조화를 이룬 경우“양육 적합(Goodness 

of Fit)”하다고 하였고, 이를 통해 아동이 적절한 발달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양육 부적합성(Poorness of 

Fit)”은 환경적 요구가 아동의 기질 특성과 조화를 이

루지 못할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아

동의 정상적인 발달이 방해를 받으리라는 예상을 한다. 

정신과 영역에서는 발달의 심리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나머지 신체적 발육 면에서는 소홀하다. 기질 

연구분야에서도 Maziade 등의 일련의 연구(1984, 

1985, 1987, 1989, 1990)와 그 밖의 많은 연구자들

(McDevitt와 Carey 1978；Wasserman 등 1990)도 

대부분 행동장애, 정서장애 등 심리적 측면과의 관련성

만을 밝히고 있다. 신체적 발달에는 유전적 영향과 환

경적 영향이 동시에 작용한다(Behrman 1996). 이중

에서 환경적 영향은 음식, 양호한 양육환경 등 물질적 

측면과 보살핌의 질이나 안정된 정서 등 정신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저자들은 신체발육에 영

향을 미치는 환경적 영향중 정신적 측면이 양육 적합성 

개념과 부합하는 측면이 많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신체 발육과 아동 기질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 두 변수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양육적합

성 여부, 즉 기질특성이 신체발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

는가 하는 점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방     법 
 

1. 연구 대상 

서울, 과천, 안양 소재 5개 유치원에 다니는 3세에서 

7세사이의 정상아동 564명중에서 선천성 기형이나 천

식, 피부질환 등 만성적인 신체적 질환과 정신과를 방

문할 정도의 정신적 질환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395명(남아 226명, 여아 16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평균 연령은 남아가 65개월, 여아가 64개월로 남녀간 

연령상 t-test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 연구 방법 
 

1) 기질의 평가 

3세에서 7세 사이의 아동에서 기질을 평가하도록 

Thomas와 Chess(1977)에 의해 개발된 부모용 기질

평가 설문지(Parental Temperament Questionnaire)

를 부모에게 주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지는 

김승태(1997)에 의해 표준화되었고, 9가지 기질범주의 

행동특성을 질문하는 7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범주별로 8개 문항이 무작위로 배정되어 있고, 각 문항

은 최하 1점부터 최고 7점까지 평가할 수 있다. 활동이 

많을수록, 환경변화에 적응이 빠를수록, 새로운 것에 

접근하려는 경향이 강할수록, 주의가 산만할수록, 감정

반응이 강할수록, 기분이 긍정적일수록, 주의 지속성이 

길수록, 생물학적 기능의 주기가 규칙적일수록, 감각자

극에 둔감할수록 각 범주별 점수가 높다. Thomas와 

Chess(1977)가 제시한 계산방법에 의거하여 9가지 

기질범주 각각의 점수 및 접근성, 적응성, 기분, 강도 

등 4개 범주를 더한“요인 A(Factor A)”점수를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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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요인 A”는 비교적 오랜 기간 변화를 보이지 않

는 안정된 요소라고 하였으며(Thomas와 Chess 1977) 

기질의 난이도를 반영한다고 하였다. 
 

2) 신장과 체중의 측정 및 표준화 

유치원에서 교사들에 의해 특정된 신장과 체중에 대

해 한국 소아 신체 발육 표준치(심태섭 1986)에 따라 

남녀별로 각각의 연령에서 전국 동일 연령 아동 중 연

구대상 아동들의 신장과 체중이 몇 백분위(percentile)

에 속하는가를 구하였다. 이를 통해서 연구대상 아동들

의 신체 발육상황을 연령에 관계없이 계산할 수 있었다. 

또“신장에 대한 체중 백분위표”(심태섭 1986)를 이

용하여 동일한 신장을 갖는 아동들 중에서 연구대상 아

동들의 체중이 몇 백분위에 속하는지를 구하였다. 
 

3) 월 평균수입 

연구대상 아동 각각에 대해 아동이 속한 가족 전체의 

월 평균수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는 아동의 

어머니에게 설문지로 질문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자료를 토대로 월 평균 백만원 이하부터 천만원 이상까

지 7단계로 분류하고 이를 1점에서 7점까지 점수화하

였다. 
 

3. 분석 방법 

통계도구는 SPSS for Windows(Ver. 6.0)을 사용하

였다. 통계는 상관관계 분석(Pearson’s First Order 

Partial Correlation Analysis)을 사용하여 9가지 기질 

범주 및“요인 A(Factor A)”점수 등 열 가지 변수와 

신장 및 체중 백분위, 신장에 대한 체중 백분위 등 세 

Table 1. Correlation among the scores of Factor A and temperamental category and the percentile of height, 
weight and weight for the height in total children 

 Height percentile Weight percentile Weight % for height 

 r* p r* p r* p 

Factor A -0.0157 0.759 0.1205 0.018** 0.1200 0.018** 
Activity level 0.0136 0.802 0.0250 0.392 0.0148 0.771 
Adaptability -0.0005 0.992 0.0914 0.073 0.0803 0.115 
Approach/Withdrawal 0.0327 0.522 0.0549 0.282 0.0843 0.098 
Distractibility 0.0432 0.398 0.0359 0.481 0.0042 0.934 
Intensity of reaction -0.0163 0.749 -0.0600 0.240 -0.0840 0.099 
Quality of mood -0.0598 0.241 0.0554 0.278 0.0533 0.296 
Attention span and persistence -0.0437 0.392 -0.0753 0.140 -0.0427 0.403 
Threshold of responsiveness 0.0319 0.532 0.0900 0.079 0.0675 0.196 
Rhythmicity 0.0451 0.376 0.0312 0.530 0.0371 0.515 
*Pearson correlation     **p<0.005 

Table 2. Correlation among the scores of Factor A and temperamental category and the percentile of height, 
weight and weight for the height in male children 

 Height percentile Weight percentile Weight % for height 

 r* p r* p r* p 

Factor A -0.0433 0.524 0.0840 0.216 0.1211 0.086 
Activity level 0.1204 0.075 0.1207 0.075 0.0349 0.608 
Adaptability -0.0833 0.219 -0.0271 0.690 0.0425 0.532 
Approach/Withdrawal -0.0213 0.754 -0.0284 0.676 0.0251 0.712 
Distractibility -0.0353 0.603 -0.0862 0.204 -0.0283 0.677 
Intensity of reaction 0.0181 0.790 -0.0843 0.214 -0.1233 0.078 
Quality of mood -0.0478 0.481 0.0326 0.631 0.0733 0.280 
Attention span and persistence -0.0095 0.889 -0.0196 0.773 -0.0048 0.944 
Threshold of responsiveness 0.0699 0.303 0.0998 0.141 0.0120 0.860 
Rhythmicity -0.0192 0.778 0.1200 0.078 0.1820 0.007** 
*Pearson correlation     **p<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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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계산하였다. 이때 가족의 

월 평균 수입을 신체발육에 미치는 경제적 요인이라고 

간주하여 통제변수(control variable)로 하였다. 결과는 

p<0.05를 기준으로 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부여하였다. 

 

연 구 결 과 
 

1. 전체 아동의 기질범주 및 요인 A와 체중, 신장, 신

장에 대한 체중백분의 사이의 관계(Table 1) 

요인 A와 체중 백분위 및 신장에 대한 체중 백분위 

점수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요인 A와 신

장 백분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

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9가지 기질범주 점수와 신장 및 

체중 백분위 사이에도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2. 남자 아동의 기질범주 및 요인 A와 체중, 신장,  신

장에 대한 체중백분의 사이의 관계(Table 2) 

기질범주중 주기성 점수와 신장에 대한 체중 백분위 

점수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 이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았다. 
 

3. 여자 아동의 기질범주 및 요인 A와 체중, 신장,  신

장에 대한 체중백분의 사이의 관계(Table 3) 

요인 A점수와 체중 백분위 점수 및 신장에 대한 체

중 백분위 점수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 9가지 기질범주 중에서 적응성 및 산만성 

점수와 신장 백분위 점수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

관관계를 보였다. 

 

고     찰 
 

어떤 한 아동의 기질을 평가하여 이 아동이 세가지 

기질특성(양육용이형, 양육곤란형, 완만형)중 어떤 특

성을 보이는 아동인지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가 있다. Fullard 등(1978)은 각 기질범주의 평균과 표

준편차를 이용하여 진단하는 방법을 고안하였고 Graham 

등(1973)은 직접관찰을 통한 기질특성을 알아내는 방

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들 방법은 한 아동을 특정 

기질로 분류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그 아동이 속한 집

단에서 기질의 난이도라는 가상의 연속선상에서 어디

에 위치하는지를 말해주지 못한다. 따라서 저자들은 9

가지 기질범주의 점수 이외에 기질의 난이도를 점수화

할 수 있는“요인 A”점수를 구하였다.“요인 A”점수

는 Thomas와 Chess(1977)가 제시한 것으로, 그들은 

기질범주에 대한 통계치를 요인분석(Factor Analysis)

하여 9가지 기질범주를 세가지 요인으로 축소시켰다. 

그중에서 접근성, 적응성, 기분, 반응의 강도 등 4개의 

기질범주의 합인“요인 A(Factor A)”는 비교적 오랜 

기간 변화를 보이지 않는 안정된 요소라고 하였다. 또 

이 요인은 기질의 난이도를 반영한다고 하였다. 즉 이 

점수가 높을수록 용육용이형 아동에 가까우며 낮을수

록 양육곤란형 아동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양

육적합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물론 양육 용

이형 아동이라 하더라도 열악한 부모나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양육 부적합성을 보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

Table 3. Correlation among the scores of Factor A and temperamental category and the percentile of height, 
weight and weight for the height in female children 

 Height percentile Weight percentile Weight % for height 

 r* p r* p r* p 

Factor A 0.0721 0.356 0.2448 0.002** 0.1640 0.035** 
Activity level 0.1420 0.082 0.0618 0.429 -0.0374 0.632 
Adaptability 0.2354 0.002** 0.1221 0.155 0.1177 0.131 
Approach/Withdrawal -0.0421 0.590 0.1305 0.094 0.1368 0.079 
Distractibility 0.1864 0.016** 0.1120 0.180 0.0621 0.427 
Intensity of reaction -0.0702 0.369 -0.1280 0.109 -0.0952 0.223 
Quality of mood -0.0651 0.405 0.1264 0.105 0.0672 0.390 
Attention span and persistence -0.0853 0.274 -0.1344 0.084 -0.0849 0.277 
Threshold of responsiveness -0.0195 0.803 0.0936 0.230 0.1275 0.102 
Rhythmicity 0.1150 0.140 0.1274 0.104 0.0106 0.893 
*Pearson correlation     **p<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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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용이형 아동들은 양육 적합성을 보인다고 한다(Th-

omas와 Chess 1977). 따라서 이것을 확대해석 하면 

본 연구는 양육 적합도와 신체발육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고찰이라고 하여도 무방하다. 

드러난 결과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전체 아동에 대

한 결과의 경우 기질적으로 쉬운 아동(양육 용이형)일

수록 같은 나이의 아동에 비해 체중이 많이 나간다는 

것과 동일한 신장을 갖는 아동집단 중에서 체중이 많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아동을 남자 아동과 여

자 아동으로 분리해서 분석한 결과 두 집단간의 차이를 

보였다. 남자 아동들의 경우 공복감, 수유 및 식이 양상, 

배설 및 수면각성주기 등 생물학적 기능들이 주기적이

고 규칙적인 아동일수록 동일한 신장을 갖는 아동들 중

에서 체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기질의 난

이도는 신장이나 체중 등과 무관한 결과를 보였다. 반

면 여자 아동들의 경우 전체 아동에서 보였던 것과 동

일한 결과를 나타내서 전체아동에서 보인 결과가 여자 

아동들에 의한 것임을 보여준다. 또 적응성 및 산만성 

기질범주와 신장 백분위 점수 사이의 유의한 관계는 환

경 변화에 적응이 빠르고 쉽게 산만해 지는 여아일수록 

같은 나이의 여자 아동들에 비해 신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이한 소견은 신장의 경우, 양육 적합도 여

부와는 무관한 발육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가능한 해석은 신장은 유전적 영향을 대단히 강하

게 받고 있으므로(Behrman 1996) 심리적 환경의 유

불리 여부가 그다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체중은 유전 뿐만 아니라 물리적 및 심리적 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저자들은 물리

적 환경이 경제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간주하

였고 이는 가족 월 평균수입에 반영된다고 가정하였다. 

이 변수에 대해서는 분석과정에서 통제하였다. 따라서 

이 결과는 양육 부적합성에 의해 이차적으로 유발되는 

정신적 스트레스 및 갈등이 식이 섭취에 악영향을 주고 

이에 따라 체중의 발육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정신과 임상에서 음식을 애정의 상

징으로 여기거나 갈등의 투사대상이 되는 현상이 자

주 관찰되는 것(Yates 1989；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3；Bryant-Waught와 Lask 1995)

과도 연관이 있으리라고 본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남

자 아동에서는 두드러지지 않는 점이 주목된다. 이에 대

한 해석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한국의 부모

가 아동의 성 차이에 따른 상반된 양육태도를 보인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생각된다. 즉 여자 아동에 비해서 

남자 아동이 기질적으로 어려운 경우, 부모는 이를 남자

다움으로 간주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없지만 조수철 등(1992)은 

다소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즉 어머니가 느끼

는 양육난이도가 남녀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결

과이다. 그러나 김승태(1997)의 연구에서는 이와 반대

되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어서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도구

로 사용된 한국 소아 신체 발육 표준이 1985년에 발표

된 낡은 자료라는 것에서 기인한 문제점이다. 1975년

도와 1985년도 자료를 비교하면 평균체중에서 4내지 

5kg씩 증가했으며 평균신장에서는 2내지 3cm씩 증가

했음을 보여준다. 이로 인한 문제는 본 연구에 포함된 

아동의 상당수가 97백분율 이상의 발육수치를 보여서 

변별력이 떨어뜨렸다. 특히 남아의 경우는 신장이 97

백분율 이상인 아동이 20%, 체중의 경우는 25%로서, 

1985년 통계를 작성할 당시의 3%와는 비교가 되지 않

는다. 따라서 1995년의 새로운 통계가 발표된 후 이에 

따른 재해석이 필요하다. 둘째, 물리적 환경의 영향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에는 식이, 운동, 질

병 유무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최근에는 각 가정의 경

제적 차이가 영양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이라고 판단되지만 그 영향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월 평균 수입을 통제변수로 하여 경제적 요인을 통제하

였다. 나머지 변수에 대해서는 연구집단이 비교적 좁은 

지역에서 선정된 대규모 유치원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

시한 것이기 때문에 식이, 운동의 양 등에서 공평한 수

준의 환경에 놓여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또 현대에는 

경제수준이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물리적 환경 수준을 

좌우하므로 통제하지 못한 물리적 환경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본다. 세째, 유전적 요인을 통제하지 못한 

점은 큰 제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는 부모의 신

장 및 체중이 대단히 중요한 통제변수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들 자료가 추가된 연구가 요망된다. 네째, 연

구 대상 아동들이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으로 

해서 이 결과가 전국적인 보편성을 갖지 못한다는 점이

다. 도시와 농촌, 대도시와 중소도시, 지역적 차이 등을 

고려한 연구가 요구된다. 다섯째, 기질 평가방법의 타

당성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설문지 법에 의한 기질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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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Bates 등 1979)과 옹호적

인 입장(Lyon과 Plomin 1981；Carey 1983)이 대립

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추세는 타당성을 인정하는 쪽이

다. 그러나 직접 관찰과 면담에 의한 기질 조사와 국내 

표준화된 설문지법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 전 까지는 일반

화시키기는 곤란하다. 

이런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신체발육에 미치는 정신적 

환경을 양육 적합성 개념을 매개로 기질과 연관지어 분

석한 첫 논문이라는 점과 결과에서 기질 특징이 신체발

육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는 점은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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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BETWEEN TEMPERAMENTAL CHARACTERISTICS 
AND PHYSICAL GROWTH OF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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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Samsung Medical Center, Seoul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plore whether the temperament of a child influences the physical growth. 
The Korean version of the Parent Questionnaire for Children developed by Thomas, Chess and Korn 
was applied to 395 Korean children whose ages ranged from 3 years to 7 years. Simultaneously the 
height and the weight were measured for each child and converted into percentile scale according to 
the Growth Curve and the Weight Percentile Table for the Height of Korean children.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among 9 temperamental categories, height and weight percentiles for the age 
and weight percentiles for the height using the first-order partial correlation analysis, controlling for 
the familial mean income per month. Results showed that the more temperamentally difficult a child 
is, the lower weight he has when compared with the children of the same age or the same height. 
Although there were some differences, the tendency of the above findings was maintained both in 
male and female children. These results show that the temperament may influence the physical growth 
as well as the psychologic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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